
2026년 6월 둘째 주, 구역 공과

22 찾아오시는 사랑
-요한복음 4장 1~6절(신약 147)-

예배순서

Ÿ 찬송: 299/ Ÿ 기도: 구역원 중/ Ÿ 말씀 속으로/ Ÿ 헌금찬송: 301/ Ÿ 주기도문

환영/ 마음 열기

죽기 전에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말씀 속으로

인생을 길 찾기다. 살다 보면 우리는 사랑을 찾아, 행복을 찾아, 성공을 찾아 
부단히 길을 떠난다. 하지만 인간은 종종 길을 잃고 상처받으며 결국 허무함이라는 
낭떠러지 앞에 서곤 한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절대 길을 잃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해 
정확히 직진해 오시는 완벽한 사랑이 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찾아오시는 사랑은 어떤 특징을 지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사랑은        을 넘는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유대 지방으로 가실 때, 유대인들이 혐오하여 굳이 돌아
가던 사마리아 땅을 일부러 지나가셨다. 성경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요 4:4)라고 기록한다. 여기서 ‘하여야 하겠는지라’는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는 주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표현이다.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는 수백 년간 쌓인 역사적 배신
감과 혈통적 결벽증, 종교적 증오로 인해 ‘오염 구역’과 같았다. 그 땅을 밟는 것만으
로도 영혼이 부정해진다고 믿었기에, 그들은 더 많은 시간과 경비를 들여서라도 우회
로를 택했다. 하지만 주님은 그 견고한 혐오의 장벽을 뚫고 지나가셨다. 주님께는 우
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차별이나 편견이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 사랑은 상대
방이 처한 혐오와 고통의 현장까지 직진하는 용기이며, 주님의 찾아오시는 사랑은 바
로 그 편견의 벽을 허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2. 사랑은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사랑에는 희생이 전제되어 있다.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요 4:6)라는 말씀처럼,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 먼지 나는 길을 직접 걸으셨고, 기진맥진하여 털썩 주저앉으실 정도로 
피곤함을 감수하셨다.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굳이 발이 부르트는 수고를 하지 않으셔
도 되었을 것이다. 대리인을 보내거나, 꿈과 환상 중에 계시하실 수도 있었다. 하지만 
주님은 대리인을 보내거나 천사를 보내지 않으셨다. 직접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 빛 
아래를 걷고 또 걸으셨다. 진짜 사랑은 ‘대충’이 없다. 자식을 키우는 어머니는 대충 
아이를 키우지 않는다. 잠도 못 자고 아이에게 젖을 물린다. 경력 단절에도 육아휴직
을 내고 육아에 힘쓴다. 이유식 성분 하나하나를 따지고 밤새 아이를 돌보고, 학원 
스케줄표를 꿰고, 늘 아이를 생각한다. 사랑하면 피곤함을 느끼고 희생을 감수하게 된
다. 그 피곤함은 사랑의 증거이자, 한 영혼을 결코 대충 대하지 않겠다는 주님의 ‘유
난스러운 결단’에서 나온 결과이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
아붓는 희생의 사랑을 실천하고 계신다.

3. 사랑은              

진짜 사랑은 조급해하지 않고 묵묵히 기다린다. 예수님은 정오의 뜨거운 햇볕 
아래 사마리아 여인이 오기를 우물가에서 먼저 도착해 기다리고 계셨다. 우물은 성경
에서 만남과 언약의 상징이다. 이삭의 신부를 찾으러 갔던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난 곳이 우물이다 (창 24장). 야곱이 라헬을 만난 곳도 우물이다 (창 29장). 모세가 
아내 십보라는 만난 곳도 우물이다 (출 2장). 이처럼 우물은 만남과 결혼을 상징한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에서 만났다. 여인은 그저 목마름을 채우려 사
람들의 눈을 피해 정오에 나왔지만, 주님은 신랑처럼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계셨
다. 사랑의 다른 이름은 기다림이다. 인간은 태어나서 제 앞가림을 하기까지 수십 년
의 지독한 기다림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인간은 누군가의 기다려주는 사
랑을 먹고 비로소 ‘사람’이 된다.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
하기도 전에 주님은 이미 우리 인생의 우물가에 와 계셨다. 그분은 우리 마음의 문을 
여실 때까지 묵묵히 그 뜨거운 뙤약볕 아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 우리가 지금 이 자
리에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주님이 세팅해 놓으신 ‘은혜의 알고리즘’ 덕분임
을 깨달아야 한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가 어떤 상태이든 상관없
이 우리를 찾아낸다. 

나눔과 기도

Ÿ 내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에 주님이 나를 끝까지 기다리셨음을 느낀 적이 있는가? 
주님처럼 지금 가정이나 공동체에서 인내하며 더 기다려주어야 사람이 있는가?
Ÿ 구역원들의 기도 제목과 교회, 온 세계 열방(선교사님, 전쟁)을 위해 기도하자.


